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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4. 29.(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5년 4월 28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서울대공원 조경과

관리부장 김정선 02-500-7001

조경과장 강종희 02-500-7500

사진 없음 □ 사진 있음 ▣ 쪽수: 5쪽 관련 누리집 http://grandpark.seoul.go.kr

“40년의 뿌리, 미래를 심다” 서울대공원, 식물원 40주년 심포지엄 개최
- 4.30.(수) 오후 2시, 식물원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

- 창경원․남산식물원의 역사 잇는 서울대공원 식물원의 발자취 조명

- 식물과 동물의 공존과 협력, 생태교육과 미래 유산의 가치 논의

- 식물원·동물원 관계자 및 일반 시민 등 70여 명 참석 예정

□ 서울대공원은 식물원 개원 40주년을 맞아 오는 4월 30일(수) 오후 2시,

서울대공원 대강당에서 ‘식물원 40주년 기념 심포지엄’을 개최한다.

○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대공원 식물원이 걸어온 40년의 발자취를 돌아

보며, ‘40년의 뿌리, 미래를 심다’라는 슬로건 아래 식물원의 역사와

미래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.

○ 지난 40년간 서울대공원 식물원은 단순한 식물 전시를 넘어, 생물다양성

보전과 환경교육, 도시민의 생태 감수성 증진을 위한 공공 생태문화

시설로서 역할을 꾸준히 담당해 왔다.

□ 서울대공원 식물원은 창경원·남산식물원의 계보를 잇는 역사적 시설로

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식물원의 발자취를 조명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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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서울대공원 식물원은 창경궁 복원사업(1983)에 따라 창경원 온실의

주요 식물들을 이관받았으며, 남산 제모습 가꾸기 사업(2006)으로

사라진 남산식물원의 온실 식물도 함께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다.

○ 창경원 식물원에서 이관된 수목 644종 1,964본, 남산식물원에서

이관된 수목 73종 1,478본 등 주요 식물 유전자원을 바탕으로, 서울

대공원은 1909년 창경원 대온실 개관 이후 현재까지 한국 식물원의

116년 계보를 잇고 있다.

○ 서울대공원 식물원은 창경원과 남산식물원에서 이관된 식물을 함께

전시하며, 이들 식물이 지나온 역사와 발자취를 오늘까지도 고스란히

이어가고 있다.

□ 특히 식물과 동물의 공존을 통한 생태교육 및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

으로서 식물원이 지닌 공공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다뤄질 예정이다.

○ 심포지엄은 “공존과 협력으로 피어나는 식물원의 새로운 가치”를 주제로,

동물원에서 바라본 식물원의 의미, 식물과 동물의 융합 교육, 종 보

전과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등 다양한 발표가 이어진다.

○ 이유미 전 국립세종수목원장, 어경연 전 서울동물원장 등 관련 전문가

5인의 발표 및 종합 토론을 통해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식물원의 공공적

역할을 논의한다.

□ 전국 식물원·동물원 관계자와 일반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식물원의

역사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 시간을 갖는다.

○ 이번 심포지엄에는 임영석 국립수목원장 등 전국 식물원·동물원

관계자 및 일반 시민 등 약 7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.

○ 참석자에게는 서울대공원 식물원의 역사와 미래를 담은 40주년

기념 책자, 식충식물 화분과 캐릭터 기념품 등이 제공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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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(yeyak.seoul.go.kr)을

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.

□ 박진순 서울대공원 원장은 “앞으로도 서울대공원은 도시민의 치유와

회복, 생태적 감수성 함양,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공공의 자원

으로서 계속 진화해 나갈 것”이라며 “이번 심포지엄은 식물원 운영에 대

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“이라고 강조

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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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 임 1      관 련  포 스 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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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 임 2        관련 사진

창경원식물원에서 이관된 식물(유카) 창경원식물원에서 이관된 식물(밀감)

남산식물원에서 이관된 식물(금호) 남산식물원에서 이관된 식물(소철)


